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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이코노미 라이프 자동차

 

율곡 이이(1536~1584)…정론과 직언으로 우뚝 선 유학자 

■9번이나 장원급제해 ‘구도장원(九度壯元)’으로 불려

“국가의 참혹한 화가 지금보다 더 심한 때가 없었습니다. 여위고
쇠약한 백성에게 부역을 시키고, 국맥을 상하게 하니 앞으로 다
가올 근심과 환란을 가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가 병들 기
미를 본 이상 도저히 침묵을 지키지 못해 간절한 마음으로 정신
없이 말씀을 올렸으니, 직책을 뛰어넘어 말한 죄 달게 받겠습니
다.”

조선시대 때 왕에게 상소를 가장 많이 올린 이는 율곡 이이로 전
해진다. 율곡은 어린 명종이 왕위에 오르고, 문정왕후의 수렴청

주식 하락장에서도 수익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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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짜리지폐 앞면에 실려 있는 율곡 이이 인물초상

javascript:go_home();
javascript:go_home_khan();
http://m.khan.co.kr/service_menu.html
javascript:page_move_index(0)
javascript:page_move_index(1)
javascript:page_move_index(2)
javascript:page_move_index(3)
http://ads.acrosspf.com/vc/?slot_id=25251&size=200x200
http://adv.khan.co.kr/RealMedia/ads/click_lx.ads/m.www.khan.co.kr/pvcheck/L24/218274967/x01/khan/PV_CHECK_MWEB_KHS_AT/WEB_KHM_PV_CHECK.html/52784f51726c31317671384144647831
https://sp-api.dable.io/services/m.khan.co.kr%2Frainbow8/users/63255675.1567997621079/campaigns/L7QNryvYZUX4/contents/E8JEJVJ7oS9M/click_redirect?q=N4IgxglgJiBcIDYDMAmArGhB2NA6AjJlgJzFYIr4AMJIANCAO7QDmApgC4D60cIAVgHsARmn4AHABoB1eiABObAI4BXNgGduveAGsAHAE8AWgEE9AN3MA1AGYB5AHIAFBAC85i1Ru4cIAWzY4QmxSckoUHAZ1QRV5MEDYADsVABsUhgCOAAtBGHh8AlwqOTAsgENExLYUvkBBga4AUQBZJwAVAE0uVCoADzQqXG6%2Bqi5AD57ADm7AGwXAEw7AQc65Nh7xCEU8kCbBRIACAGU2cS2qYi2UKnxjqhRYNCRYABZ8LYBxJtaAaipP4oZYiD4sjgccSwAD0ILKUHUuDKYHkgnU6nENlwYEEfhBgiRINc3mhUAA-H5EgBeFBIABkfhSpMoWDJ5PUKUEHFJaHQFPEZQRwhhOmJAKBAFIkCZBSgAGJi8UQqEwuEIpEotFSzE2KWufB3XAAqnC8WM5nCgAi6HZYoQjGN3XNWWN-XNmRyUGNmvN6igOmNVHNUAMHBdejO%2BAQ1HJOU0xIhyLl8MRyNRfkpxPEYHJ8mJgawwZD2CQaAZWXExKo5PE8g4YGpAvEwpMHjYNn%2BgOBYJl0NhscVCYxWJxmjxhJJ%2BCwlOpKFp9INLNNN1LXPUPLAfOrtalUrbMYV8eVEtV6s12o4uqQ%2BqZ-qQJrZN3Nlov1pQCFtF-tD8duRddzdHq9Pr9AaDIYluGLJRu28pxkqiZ%2BMmqbppm2bBlgeYFkWJZlhWVbNrWcgQIk5hsIkHCCPIBg8GsaCkFQAA%2BQiiBIMhyERHBlCkXCcuwQQMOxCT4FEEA4pxIBToJ8gVDocBUAw5bCFwYApnASDIAAvkAA&ga_uid=846745885.1567997622
https://static.dable.io/static/html/introduction_en.html
http://m.biz.khan.co.kr/view_reply.html?artid=201510260939421&code=&med_id=
javascript:s_font();
javascript:b_font();
http://altg.widerplanet.com/delivery/ck.php?oaparams=2__oadest=http%3A%2F%2Fpackplus.co.kr%2F__cb=517084bcb4__v=1__lid=33726__bannerid=1594650__cid=3555556__campaignid=153528__campaigngroupid=__zoneid=22749__dlid=eb79642ee0711a01b1652154c8988dc015679976174974174410__rv=96rherk__rvt=2__zc=1npyn5z4__zct=1__gpr=1y__currid=1__ctype=401__ft=0__arehn=-39__bsui=99a59A4odHirO69pPhzHge31eVxeGvl7qo1naFqZo0elWCzv9RQuDpJavm0la%2FclHVR0z%2BTAi5FMPD7t2beaG5Vg%2FBb1P3P%2FGl8fVQJ4tqnAOWCKZmvhQCgZW1AdQUn4gW1cG2u%2Bb0DKfHEqtBVGemSFGiChaImumqc4KC%2Fz%2FEe15OsPj8KdzGe6qmTEvo0h__geotg=US0150000__host=m.biz__domain=khan.co.kr__category=MWEB_TG_KSS_FLOAT__dmpc=5__dmpsc=38684__dmpsp=0__OXLCA=1&qsc=llglax&ci_c=0&gkc=99001
http://www.widerplanet.com/information/advertise?lang=ko&s=ZZBbS8QwEIX_S5-lzaS5NAsiKuqDLoK74EshpO3Yhu2NGCq74n93tr4ovgwzZ858B-Yz6X2TbJI811wlF0nthtn5dlxFkLnkBamnacRV4VwLc7bZeJyRBMGAxuYHgpU2SnBEpgEcgwqU5CBFXZiiaGoGUmljtAKCaEFVAKPrgG8YMBCgi3HelFmZuWbxQ5seOjem9ZQeQpm9oOu32Hh33r6X2W1AF_2C1J5tZbZ9vbux-wf7uNvZ-6fn632ZxdbmnElmOQMFjFOTdnHoKbSf6t-BQ1r505-8xePHar5yIfrmkhCSEIqZ3AgO668itlM4EudfdvL1DQ&p=q1bKV7JSSk0ytzQzMUpNNTA3NEw0MEwyNDM1MjQ1SbawtLBISTZQqgUA&qsc=15kg3x8


9/8/2019 [지폐인물열전] (35) 율곡 이이···목숨 걸고 직언한 유학자 - 경향비즈 모바일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510260939421 2/10

정이 계속돼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자 두려움 없이 붓을 잡고 상소를 올렸다. 당시 율곡의 벼슬
은 지금으로 치면 외교통상부나 교육부 계장에 해당하는 예조좌랑(禮曺佐郞)이었다.

율곡의 본관은 덕수 이씨로, 아버지는 원수(元秀), 어머니는 사임당(師任堂) 신씨이다. 아버지
이원수는 수운판관, 사헌부 감찰을 지냈고 어머니 사임당은 시, 서, 화의 삼절(三絶)로 널리 알
려진 현모였다. 사임당은 율곡을 낳을 때(중종 31년·1536년 12월) 검은 비늘에 금빛목걸이를
목에 두른 용이 동해 바다로부터 불쑥 날아와 방 안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꿨다고 한다. 그래서
사임당은 율곡의 아명을 ‘현룡’으로 지었다. ‘이현룡’이 ‘이이’로 바뀐 것은 율곡의 나이 11살 때
이다.

그 무렵 율곡의 아버지 이원수는 중병에 걸려 목숨이 촌각을 다투고 있었다. 율곡은 조상을 모신
사당에 들어가 아버지 대신 자신이 죽도록 해달라고 비는 한편 자신의 팔뚝을 찔러 거기서 나오
는 피를 신음하는 아버지 입 속에 흘려 넣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간신히 기운을 차린 이원수는
낮잠을 자다 꿈속에서 백발노인을 만난다. 그 노인은 이원수에게 “당신의 아이는 분명 나라의
큰 유학자가 될 것이요. 그러니 이름을 이(珥)로 바꾸시오”라고 말했다. 이원수가 “내 아들은 용
을 보고 낳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현룡이라 했는데 이름을 바꾸라니요”라고 묻자 백발노인은 이
렇게 답했다.”이(珥)란 귀걸이를 뜻하는데 매우 귀한 것을 말한다오. 그러므로 꼭 바꿔야 하오.”

이로 인해 율곡의 이름은 이현룡에서 이이로 바뀌게 됐다.

율곡은 7남매 중 다섯째로 외가인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어린시절을 보내고, 6살 때
서울 수진방(지금의 수송동과 청진동)의 아버지 본가로 올라와 10여년을 살다가 16살 되던 해
봄에 삼청동으로 이사했다. 어릴 적부터 총명했던 율곡은 외부로 나가 수학하기보다는 주로 사
임당에게서 사서(四書)를 비롯한 여러 경전을 배웠다. 외할머니 이씨가 석류를 가리키며 “저게
무엇 같게?” 라고 묻자 어린 율곡은 잠시 쳐다보더니 “석류 껍질 속에 붉은 구슬이 부서져 있어
요”라는 옛 싯귀를 읊어 대답했다고 한다.

7살 때는 이웃에 사는 진복창이라는 친구가 교활하고 간악해 보여 글을 지었는데, 그 능숙하고
의표를 찌르는 표현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8살 때는 파주에 있는 화석정에 올라
가 가을의 정취를 시로 읊었으며, 10살 때는 강릉 경포대를 들러 장문의 ‘경포대부’를 지었는데
여기서는 노장사상에 대한 그의 폭넓은 이해를 엿볼 수 있다. 구속이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서 가학(家學)으로 학문을 닦은 율곡은 13살 때 진사 초시에 장원급제하고, 21살 때는 한성시에
급제했으며, 23살에는 별시해에 천도책으로 장원급제하는 등 관직에 나가기까지 무려 9번이나
장원급제해 ‘구도장원(九度壯元)’으로 불렸다. 

율곡은 16살 때 사임당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큰 실의에 빠진다. 탈상을 하고도 밤낮으로 흐느껴
울던 율곡은 19살 때인 1554년 금강산 마하연에 들어가 의암이라는 법명으로 1년 간 용맹정진
(勇猛精進)한다. 26살 때 아버지가 사망하자 경기 파주 어머니 묘에 합장한 뒤 3년 동안 여묘
(廬墓)살이를 한다. 그는 22살이 되던 해 5살 아래인 성주목사 노경린의 딸과 결혼했다. 그러나
율곡은 노씨 부인에게서는 손이 없었고, 두 명의 측실(側室)에게서 2남 1녀를 두었다. 맏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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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림은 39살에 낳았고, 둘째 아들 경정은 44살 때 낳았다. 

율곡이 당대 최고의 유학자였던 퇴계 이황과 만난 것은 23살이 되던 해 봄이었다. 율곡은 자신
보다 35살 많은 퇴계의 도산서당을 찾았다. 비록 퇴계의 집에 머문 기간은 이틀밖에 되지 않았
지만 유림의 대가와 가졌던 첫 대좌였던 만큼 율곡은 퇴계에게 자신의 학문적 견해를 밝히며 의
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율곡은 29살 때 대과에 장원급제한 뒤 호조좌랑(戶曹佐郞)에 임명돼 첫 벼슬길에 오른다. 율곡
은 남에게 보이는 학문인 과거(科擧)를 자기 스스로를 완성하는 도학(道學)에 비해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그 당시 제도는 과거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벼슬길에 나갈 수 없었다. 이에 따
라 수기(修己)뿐만 아니라 치인(治人)도 중시했던 율곡은 자신의 뜻을 펴기 위해 9번이나 과거
를 보게 된 것이다. 관직에 오르면서 율곡은 가슴에 간직하고 있던 이상을 실현하려 애썼다. 31

살 때 율곡은 동료들과 더불어 시국의 급선무라 할 ‘시무삼사(時務三事)’를 명종에게 상소했다.

상소 내용은 ‘마음을 바로 해 정치의 근본을 세울 것’, ‘어진 이를 등용하여 조정을 맑게 할 것’,

‘백성을 편안케 해 나라의 근본을 튼튼히 할 것’ 등이었다.

그해 겨울 율곡은 인재를 선발하는 이조좌랑으로 임명돼 사사로움을 버리고 나라의 동량(棟梁)

들을 뽑았다. 36살 때 청주목사로 임명된 율곡은 여씨향약(呂氏鄕約)을 토대로 ‘서원향약’을 만
들어 고을의 자치능력을 키우려 했으나 병을 얻어 큰 성과를 올리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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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에게 ‘만언봉사(萬言封事)’를 올리며 개혁정치를 주문

율곡이 선조에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승정원 우부승지로 일하던 39살 때 ‘만언봉사(萬言封
事)’를 올리면서부터다. 율곡은 ‘만언봉사’에서“제도 개혁을 단행하고, 실사(實事)에 힘쓰며, 백
성이 편안히 살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조는 비답(批答·상소에 대한 임금의
하답)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상소의 사연을 살펴보니 임금과 백성을 요순시대처럼 만들겠다는 뜻을 짐작할 수 있다. 훌륭하

강원 강릉시 오죽헌 시립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율곡 이이의 초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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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신하가 있는데 어찌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음을 걱정하겠느냐.”

그해 10월 황해도 관찰사로 임명된 율곡은 부임한 즉시 상소해 황해도 민폐를 개혁할 것을 요구
하고 <성학집요>를 저술해 선조에게 올렸다. 그러나 선조는 “이 글은 성현의 말씀과도 같으니
백성을 다스리는 데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나 같은 불민한 사람은 시행하기가 어렵겠다”고 했
다.

선조의 우유부단으로 자신의 뜻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자 율곡은 관직을 버리고 해주 석담에 은
둔하며 저술과 후진 양성에 힘썼다. 율곡이 매번 벼슬을 사양하자 어떤 이가 “물러가려고 청해
서 물러감을 얻었으니 무척 유쾌할 것이지만 저마다 모두 물러날 뜻을 가지면 누가 나라를 붙들
것이오”라고 조언했다. 그러자 율곡은 “위로는 대신에서부터 아래로는 낮은 벼슬아치에 이르기
까지 모두 다 물러날 뜻을 갖기만 한다면 나라의 정세는 저절로 큰 길을 가게 될 것이오. 나라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걱정은 버려도 될 것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율곡은 선조의 계속되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재출사해 대사간을 맡게 된다. 이때 영의정 박순
은 “율곡이 오랜만에 조정으로 돌아오니 기뻐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율곡은 1582년 겨울 <경연일기(經筵日記)>를 완성한다. 이는 율곡이 벼슬길에 오른 이후 조
정에 올린 개인적인 의견 중 요점만을 정리해 훗날 법이 될 만한 것을 추린 것이다. 그는 1565

년 명종 을축년에서부터 1581년 선조 신사년에 이르기까지 17년 간 벌어진 일을 해서(楷書)로
기록해 3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율곡은 1583년 당쟁을 조장한다는 이유를 든 동인의 탄핵으로 사직한다. 1575년(선조 8년) 동
인과 서인의 당쟁이 표면화하자 율곡은 중도에서 중재를 꾀했으나 동서의 갈등과 대립은 심각
한 양상으로 치달았다. 특히 당시 정계의 원로이자 보수 세력의 대표주자격이었던 동고 이준경
은 개혁론을 편 율곡에 대해 “경박한 주장을 일삼는다”고 폄하하기 일쑤였다. 율곡도 동고를
‘완곡하고 노회한 정치가’로 간주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동고는 자신의 저서 <임종유소(臨終遺疏)>에서 “율곡은 자신의 품행 단속은 하지 않고 공연히
큰소리만 치며 붕당(朋黨)을 맺어 분란만을 일으킨다”고 했다. 그러자 율곡은 “옛 분들은 죽음
에 다다르면 그 말이 착한데, 지금의 사람들은 죽음에 다다르면 그 말이 악하다”고 맞받아쳤다.

이로 말미암아 동인은 율곡에게 “싹수가 노란 소인(小人)”이란 극언을 퍼부었고, 결국 이 파쟁
은 1579년 정국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던 기묘사화(己卯士禍)의 발단이 된다. 당시 율곡
은 붕당을 국가 정치를 문란케 하는 요인이 아니라 소인이 무리를 이루듯, 뜻을 같이 하는 군자
들끼리 집단을 이루는 불가피한 정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만 양병설’ 주장했으나 선조에게 묵살 당해 

2년 간 관직에서 물러나 학문에만 정진했던 율곡은 1581년 대사헌을 거쳐 이조판서·병조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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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낸다. 그 무렵 율곡은 ‘10만 양병설’을 주장한다. 

“국력의 쇠약함이 심한 지라 10년도 못 가서 반드시 나라가 무너지는 큰 화가 있을 것이니 10

만 병졸을 미리 양성하여 도성에 2만, 각 도에 1만씩을 두어 그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무재
(武才)를 훈련시켜 6개월로 나눠 교대로 도성을 지키게 해야 하며, 변란이 있으면 10만 명을 합
쳐서 지키게 해 위급할 때 방비를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서애 유성룡은 이에 반대한다.

서애는 “평시에 군사를 양성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만을 야기시킨다”는 반론을 폈고, 선조는 결
국 율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율곡은 서애에게 “속유(俗儒·식견이나 행실이 변변치 못
한 선비)들이야 그렇다 해도 사리에 밝은 서애가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라며 자신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않는 것에 대해 몹시 원망했다.

율곡은 영면하기 10여일 전부터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북방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떠나는 서익에게 병조판서의 경험을 전하기 위해 아들과 조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생 우
를 앉혀놓고 자신의 말을 대신 써 전하도록 했다. 이것이 ‘육조방략’이며, 율곡의 생애 마지막 글
이 됐다. 율곡이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거듭해 되뇌인 것은 위태롭기만 했던 조선의 앞날이었다.

율곡은 1584년(선조 17년) 1월 눈을 감았다. 율곡은 손톱을 깎고 목욕을 마친 뒤 동쪽으로 머
리를 향한 채 숨을 거뒀다. 그런데 대체 무슨 한이 그토록 많았던지 죽은 지 이틀동안 눈을 감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성학집요> <격몽요결> 등 당대의 명저를 남긴 대학자 율곡의 부음이 전
해지자 선조는 곡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애통해 했고, 수랏상에 고기를 올리지 못하게
했다. 선조는 “나라를 위해 몸이 여위도록 정성을 다해 애쓴 율곡이야 무엇이 슬프리오? 큰 물
가운데서 노를 잃었으니 나야말로 애통하도다”라며 슬퍼했다.

대제학을 지낸 이정구가 지은 <율곡시장(栗谷諡狀)>에는 “율곡이 운명한 뒤 집에는 한 섬 곡식
이 쌓여 있지 않았다. 서울에 집이 없던 처자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 옮겨 살며 굶주림과 추위를
면치 못하였다. 친우와 선비들이 쌀과 포목을 내어 서울에 집 한 채를 사주었다”’라는 기록이 남
아 있다. <시리즈 끝>

<박구재 기획·문화에디터 goodpark@kyunghyang.com>

"관절통증" 연골완벽재생 병원 안가도 돼..충격

‘붙이는’ "이것" 비야X라 "성생활이" 달라진다!

국내최초 "바르는" 비야X라 70배 효과..성생활 달라진다!

로또 당첨자 충격고백! 비밀풀려 "줄줄이당첨!!"

남性 "이것" 1분 바르면 10시간 지속 가능해?!

"임플란트" 비쌀 필요없다! 9月 선착순 할인..화제!

이시각 관심정보

http://news.khan.co.kr/reporter_article.html?id=241
http://adv.imadrep.co.kr/adclick.php?b=431317149260771041789&url=http%3A%2F%2Fmy.newscover.co.kr%2Fnatureborn%2Fm4%2F%3Fcc%3D1492607%26ref%3D3131
http://ad1.newsissue.co.kr/?CODE_NAME=PP170725KWY&MEDIA_CODE=adtive1&adpx_be_cd=36_7495_4171_96867
http://ad1.newsissue.co.kr/?CODE_NAME=kom20190823&MEDIA_CODE=ADTIVE&adpx_be_cd=36_7494_4170_100805
http://adv.imadrep.co.kr/adclick.php?b=429717153412571043277&url=http%3A%2F%2Fmy.newscover.co.kr%2Fhmlo%2F%3Fref%3D2971%26cc%3D1534125
javascript:goLink_0BFU('http://ad.reople.co.kr/cgi-bin/PelicanC.dll?CLK?pageid=0BFU%26bannerid=3nWF%26campaignid=0KrH')
javascript:goLink_0BFT('http://ad.reople.co.kr/cgi-bin/PelicanC.dll?CLK?pageid=0BFT%26bannerid=3wvB%26campaignid=0L6X')


9/8/2019 [지폐인물열전] (35) 율곡 이이···목숨 걸고 직언한 유학자 - 경향비즈 모바일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510260939421 7/10

댓글 (4) 댓글쓰기

houndon6452

ju****

ju****

지폐인물 열전

조선이 다 썩어있는대 직언이 않통하지

동고 이준경은 죽을 때 유언 격인 상소문에서
율곡 이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박구재 기자님
육곡 이이는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인천 여고생 졸업 후, 男선생과 4년간 몰래…충격!

도련님..! "너무쪼여" 안에 쌀것같아..하악!

"임플란트" 절대 하지마세요..! "충격"

고개숙인 남성, 밤마다 "이것" 꼭 챙겨야..충격!

로또용지 뒷면, "1등당첨" 비밀 숨겨져..화제!!

로또용지 뒷면, "1등당첨" 비밀 숨겨져..화제!!

로또 당첨자 충격고백! 비밀풀려 "줄줄이당첨!!"

오늘의 인기정보

2016-05-10 16:32:54

2016-02-17 06:03:18

2016-02-16 22:29:08

추천 콘텐츠    

WeeklyPenny

Home Chef

This Is the Social Slot App Everyone in Portland is Addicted To

No More Shopping: How To Make Amazing Food And Save Time

http://m.biz.khan.co.kr/view_reply.html?artid=201510260939421&code=&med_id=
http://m.khan.co.kr/sub_news_list.html?code=serial&s_code=ae112&med_id=khan
http://adv.khan.co.kr/RealMedia/ads/click_lx.ads/m.bizn.khan.co.kr/newspage/L26/1639726433/x80/khan/MWEB_BIZN_PV_CHECK/check.html/52784f51726c31317672414143515a77
http://m.biz.khan.co.kr/view_reply.html?artid=201510260939421&code=&med_id=
javascript:goLink_0BFS('http://ad.reople.co.kr/cgi-bin/PelicanC.dll?CLK?pageid=0BFS%26bannerid=3xVV%26campaignid=0L7e')
http://adv.imadrep.co.kr/adclick.php?b=429747113519071027781&url=http%3A%2F%2Foen.kr%2F%3Fpid%3Dimad1%26cidx%3D779%26openv%3Dfree
javascript:goLink_0BFV('http://ad.reople.co.kr/cgi-bin/PelicanC.dll?CLK?pageid=0BFV%26bannerid=3j7H%26campaignid=0KjS')
javascript:goLink_0BFW('http://ad.reople.co.kr/cgi-bin/PelicanC.dll?CLK?pageid=0BFW%26bannerid=3wgq%26campaignid=0L69')
https://io1.innorame.com/clk/VbdrMy.BXoVyJ
https://io1.innorame.com/clk/xbGE2y.EkMvXB
http://adv.imadrep.co.kr/adclick.php?b=429727153324171043138&url=http%3A%2F%2Fmy.newscover.co.kr%2Fhmlo%2F%3Fref%3D2972%26cc%3D1533241
http://popup.taboola.com/ko/?template=colorbox&utm_source=kyunghyangbiz-mobile&utm_medium=referral&utm_content=thumbnails-a:Below%20Article%20Thumbnails:
https://rtb-usw.mfadsrvr.com/click/F0_X34rirSLZCsH084ZtVaWnRDGkmOMNp0bop8LVdg7H8u-Sps4nFfecRFsAC025yvhTteiOdxWYG7uM2zWLEZGysdhXyfQlx0qDnYhi8_rpo6P6OLM8ge-E3RkbMCNBaK_jJnLJXvTJ8by5MF7XUAccoXEqOE-USjHrdezqAm595VxgXQizv9z2buvEyq51gY8WoLYpZOFAEP8Ev49xAcKMUGV7YcHZ0KAhGCubgy-oivGLaPfSlQYeGl0GMiTx19b6CfMLdrzpYR-92ROO0VAExK1oVDtLdr1iIGxNi-6lwyTf9-E4WcZsmdEO6dVFovHDF3JB9g///
https://www.homechef.com/the-best?utm_source=taboola&utm_medium=cpc&utm_campaign=TB.D.Easy.TheBest&voucher=TB80&utm_content=No+More+Shopping%3A+How+To+Make+Amazing+Food+And+Save+Time-http%3A%2F%2Fcdn.taboola.com%2Flibtrc%2Fstatic%2Fthumbnails%2Fd0bf3f11e4d9ccbe4dcba39f979fec0a.jpg&utm_term=kyunghyangbiz-mobile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908281750001&code=920100&med_id=khan
javascript:clip();
javascript:;
javascript:;
javascript:sendKakaoTalk()
javascript:;
javascript:;


9/8/2019 [지폐인물열전] (35) 율곡 이이···목숨 걸고 직언한 유학자 - 경향비즈 모바일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510260939421 8/10

‘인보사’ 소송…“피해 입증 어려워 배상 장담 못해”

대법원 선고 D-1, 이재용과 삼성 긴장 최고조

1

2

"빚 갚지마라" 신청즉시 "1억원" 국가지원!

산악회에서 만난 유부녀, 정체 알고보니..”충격"

투데이 핫 인포

고맙다 딸! 한화손해보험 유병자암보험

카페창업은 지고 '이' 창업이 뜬다

'비염'으로 막힌코, 콧속에 '이것' 넣으니 뻥!

차 바꾸고 싶은데... 내 차 “팔면” 얼마?

입냄새, 잇몸 염증 감쪽같이 사라져..! '무료체험'

인기있는 정보

배우 박원숙 줄기세포
바르고 20代 얼굴로..

"관절통증" 연골재생
99% 가능해..충격!

로또1등 무더기당첨
농협본점 비상걸려

오늘의 포토 정보

오늘의 주요뉴스

“앞글자 달라도 LED TV일뿐”…LG, 삼성 QLED 작심비판 광고

지역화폐는 착한화폐’일까

LG 새 듀얼 폰 V50S…게임에 특화는 기본, 검색도 편리

한국에도 ‘소파이’ 같은 ‘P2P 금융’ 기업 나올까

저물가 비상등에…정부 “공급 변동 탓” KDI “수요 위축 탓”

주부나 직장인이 퀵 서비스 기사로 일한다 ···그런데
주부나 직장인이 ‘퀵 서비스’ 기사로 일하는 플랫폼이 나왔다. 일반인이 택배를 배달하는 ‘쿠팡플렉스’, 음
식 배달하는 ‘배민커넥트’ 등에 이어 일반인 배송시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 보호
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LG유플러스 사내벤처 ‘디버(dver)’팀은 8일 퀵 서비···

최신기사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908281750001&code=920100&med_id=khan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908281140001&code=920100&med_id=khan
http://adv.imadrep.co.kr/adclick.php?b=431327150258471011415&url=http%3A%2F%2Fmy.newscover.co.kr%2Fnh%2Fm%2F%3Fref%3D3132%26cc%3D1502584
http://adv.imadrep.co.kr/adclick.php?b=431337152342071032417&url=http%3A%2F%2Fmy.newscover.co.kr%2Fhkin%2F%3Fref%3D3133%26cc%3D1523420
javascript:goSunny("//log.sunnyworks.co.kr/?set=ad_click&viewcount=128160&rtnURL=", "https%3A%2F%2Fm%2Ehanwhadirect%2Ecom%2Fcoop%2Fsunnyworks%2Fcancer%5Fm%2Ejsp")
javascript:goSunny("//log.sunnyworks.co.kr/?set=ad_click&viewcount=128090&rtnURL=", "http%3A%2F%2Fnews%2Esunnyworks%2Eco%2Ekr%2Fstardom%2Fdefault%5F190708%2Easp%3Faid%3D128090")
javascript:goSunny("//log.sunnyworks.co.kr/?set=ad_click&viewcount=128199&rtnURL=", "http%3A%2F%2Fnews%2Esunnyworks%2Eco%2Ekr%2Fwellrhino%2Fdefault%5Faug28%2Easp%3Faid%3D128199")
javascript:goSunny("//log.sunnyworks.co.kr/?set=ad_click&viewcount=128047&rtnURL=", "http%3A%2F%2Fm%2Ecarz%2Eco%2Ekr%2Flnd%2Fdefault%5Fs%2Easp%3Faid%3D128047")
javascript:goSunny("//log.sunnyworks.co.kr/?set=ad_click&viewcount=128052&rtnURL=", "http%3A%2F%2Fnews%2Esunnyworks%2Eco%2Ekr%2FV9%2Fdefault0211%2Easp%3Faid%3D128052")
javascript:goLink('http://ad.reople.co.kr/cgi-bin/PelicanC.dll?CLK?pageid=0BFR%26bannerid=3nYI%26campaignid=0KrJ');
javascript:goLink('http://ad.reople.co.kr/cgi-bin/PelicanC.dll?CLK?pageid=0BFR%26bannerid=3nYI%26campaignid=0KrJ');
javascript:goLink('http://ad.reople.co.kr/cgi-bin/PelicanC.dll?CLK?pageid=0BFR%26bannerid=3lFp%26campaignid=0Knm');
javascript:goLink('http://ad.reople.co.kr/cgi-bin/PelicanC.dll?CLK?pageid=0BFR%26bannerid=3lFp%26campaignid=0Knm');
javascript:goLink('http://ad.reople.co.kr/cgi-bin/PelicanC.dll?CLK?pageid=0BFR%26bannerid=3xiz%26campaignid=0L9s');
javascript:goLink('http://ad.reople.co.kr/cgi-bin/PelicanC.dll?CLK?pageid=0BFR%26bannerid=3xiz%26campaignid=0L9s');
http://www.reople.co.kr/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909081057001&code=920501&med_id=khan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909071644001&code=920100&med_id=khan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909062107015&code=930201&med_id=khan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909082121015&code=920501&med_id=khan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909082224025&code=920100&med_id=khan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909081314001&code=930100&med_id=khan


9/8/2019 [지폐인물열전] (35) 율곡 이이···목숨 걸고 직언한 유학자 - 경향비즈 모바일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510260939421 9/10

홈 이코노미

경제포토 라이프

화보 자동차

많이 본 뉴스 IT·과학

만화천국 바로가기 >

부동산

오피니언

일본에 수출 규제 당해도… '렉서스 + 도요타' 수입차 판매 3위

[NGO 발언대] 청문회장의 동문들에게 묻는다…‘청년’을 아냐고

빠질 듯 안 빠질 듯…롤러코스터 타는 몸무게 원인이 뭘까

가을 되니 우수수? 그럴 수 있지만 이렇다면 ‘탈모증’ 의심!

LG의 ‘작심 저격’…“삼성 8K TV는 8K가 아니다”

화보 더보기

‘스파이더맨의 그녀’ 젠데이아 콜먼 켄달제너, 살짝 드러난 볼륨감

종합 많이 본 뉴스

일본에 수출 규제 당해도… '렉서스 + 도요타' 수입차 판매 3위

[NGO 발언대] 청문회장의 동문들에게 묻는다…‘청년’을 아냐고

빠질 듯 안 빠질 듯…롤러코스터 타는 몸무게 원인이 뭘까

가을 되니 우수수? 그럴 수 있지만 이렇다면 ‘탈모증’ 의심!

LG의 ‘작심 저격’…“삼성 8K TV는 8K가 아니다”

더보기

검색어 입력

javascript:page_move_index(0)
javascript:page_move_index(1)
http://m.biz.khan.co.kr/bizn_ecophoto.html
javascript:page_move_index(2)
http://m.biz.khan.co.kr/bizn_collection.html
javascript:page_move_index(3)
http://m.biz.khan.co.kr/bizn_popul.html
javascript:page_move_index(4)
http://m.sports.khan.co.kr/comics_main.html
javascript:page_move_index(5)
javascript:page_move_index(6)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909040957001&code=920508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909082048035&code=990100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909031543002&code=900303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909051456002&code=900303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909082135035&code=930100
http://m.biz.khan.co.kr/bizn_collection.html
http://m.biz.khan.co.kr/photo_collection.html?artid=20190812154206&code=&med_id=khan
http://m.biz.khan.co.kr/photo_collection.html?artid=20190702154846&code=&med_id=khan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909040957001&code=920508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909082048035&code=990100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909031543002&code=900303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909051456002&code=900303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909082135035&code=930100
http://m.biz.khan.co.kr/bizn_popul.html


9/8/2019 [지폐인물열전] (35) 율곡 이이···목숨 걸고 직언한 유학자 - 경향비즈 모바일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510260939421 10/10

PC버전  전체서비스  로그인

Copyright ⓒ 경향신문. All rights reserved

맨위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510260939421&code=
http://m.khan.co.kr/service_menu.html?med_id=biz
javascript:log_in()
http://m.khan.co.kr/
javascript:sc_top();
javascript:s_font();
javascript:b_font();

